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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. 사람을 기르는 일. 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로서 마주하는 수많은 아이들
의 삶을 보며, 그들이 저마다의 삶에서 꽃 피우기를 바라는 마음과 응원을 안고 살아간
다.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, 아주 많은 고민이 든다.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기
술 교과의 본질적 가치를 알게 하고, 그들의 삶에 쓸모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방법에 
대한 고민은 나를 늘 좋은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. 

인공지능, 빅데이터,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시나브로 스며들고 있
다.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고, 그 과학기
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다시 그 가치를 물들게 한다. 그렇게 과학기술을 통해 
사람들은 시각을 확장하고, 시선을 교차하며, 감정을 나누게 된다.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
에서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는, 기술의 내용만큼 기술이 가진 의미와 그 
영향력에 대해, 그리그 그 영향이 학생 자신의 가까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
측할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다. 그래서 교사의 배움은 끝이 없고, 배움의 내용은 깊고 넓
어야 한다.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래교육 트렌드 읽기 연수는 많은 도전과 영감을 주었
다. 

챗GPT, 디자인씽킹, 창의 인성, 그리고 STEAM까지. 지금, 우리 교육에서 가장 화두
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 명강사로부터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들이었다. 특히, 최유현 교수
님의 ‘Innovating Pedagogy’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는 
나 자신에게, 그간 내가 가졌던 의문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강의였다. 2022년 챗GPT라는 
생성AI를 접하고, 2023년 올해 기술교과에서 챗GPT를 활용한 동화 만들기 과제로 수업
을 전개했다. 더불어 생성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직업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
져오고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토의토론 수업을 이어 나갔다. 다
만,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들을 소개하고,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
어떤 도움이 될까, 그리고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
의문과 불안이 나를 늘 감싸고 있었다. 그런데, 최유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후 이러
한 의문과 불안이 모두 해소되었다. 아!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의 방향이 맞구나! 이
렇게 해도 틀리지 않구나! 하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. 

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할 때, 학교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는 성토가 이어질 때, 꼭 언
급되는 것이 바로 수능이고,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이다. 그래도, 비판과 불만에 멈춰있을 
때는 아니다. 우리부터, 교사부터 달라져야 한다. 그 달라짐의 시작은 새로운 것을 받아
들이는 마음이라 생각하며, 새로움을 많이 느낀 이번 연수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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